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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묘막측한 인체의 비밀
시편 기자는 “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

잘 아나이다”(시 139:14)라고 고백했다.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게 만드셨는지 살펴

봄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란다.   

자동차를 만드는 데에 약 1만 3천 개의 부품이, 747 제트여객기를 만드는 데에는 약 3백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

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에는 약 5백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지요.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‘사람’이라는 피조물에 대한 모든 정보

를 갖고 계셨습니다. ‘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’는 설계도를 갖고 계셨지요.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

람은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어졌을까요?

60조 개 이상의 세포, 206개의 뼈 

7년마다 새로워지는 뼈, 한 달에 한 번 바뀌는 피부   

사람의 몸은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이뤄졌으며, 성인의 경

우 뼈의 개수가 206개입니다. 사람의 뼈는 화강암보다 강해

서 성냥갑만 한 크기로 10톤을 지탱할 수 있지요. 이는 콘크

리트보다 4배나 강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뼈의 조직은 끊임

없이 바뀌어서 몸 전체의 모든 뼈가 새로워지는데 7년마다 

한 번씩은 새롭게 되는 셈이지요.

사람 피부의 넓이는 성인 남자인 경우 1.9제곱미터, 여자인 

경우 1.6제곱미터입니다(1평=3.3제곱미터). 이 피부는 끊임없이 

벗겨지고 새롭게 생성되어 4주마다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뀌지

요. 곧 천연의 완전 방수 가죽옷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입

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평생 동안 벗어버리는 한 사람의 피

부 무게는 48킬로그램 정도로 천 번 정도 새로 갈아입는 것

입니다. 

지구를 세 바퀴 돌 수 있는 혈관의 길이, 심장의 

빠른 펌프질 피가 온몸을 한 바퀴 도는 데 46초  
사람 몸에 있는 혈관의 길

이는 약 12만 킬로미터라고 

합니다. 이는 경부고속도로

를 144번 왕복하거나 지구를 

세 바퀴 돌 수 있는 길이입니

다. 이처럼 긴 혈관이 사람의 

몸 안에 들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. 더구나 1분 동안 심

장을 통과하는 피의 양은 약 4.7리터 정도라고 합니다. 2리터

짜리 페트병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피를 

펌프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

이렇게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몸을 한 바퀴 돌아 심

장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약 46초가 걸립니다. 사람이 가진 

피의 양은 몸무게에 비례합니다. 체중 1킬로그램 당 피의 양

은 약 80밀리리터로, 체중이 60킬로그램이라면 4.8리터의 피

를 가지고 있습니다. 피의 주요 성분인 적혈구는 골수에서 매

초마다 2만 개씩 생성됩니다. 

폐의 공기주머니를 펴면 농구 경기장의 절반 넓이   

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경로는 8.5미터 

폐는 약 3억~5억 개의 폐포

(공기주머니)가 있습니다. 이것

을 모두 편다면 70~100제곱미

터(21평~30평)가 되며 농구 경

기장의 절반만한 넓이이지요. 

이렇게 넓은 것이 정교하게 접

혀져서 몸속에 있는 것입니다. 

소화 경로인 입에서 항문까지는 약 8.5미터입니다. 그중에

서 대장은 약 1.5미터이고 소장이 6미터로 가장 깁니다. 사람

은 위의 50% 이상, 간의 70~80%, 신장과 폐의 한 개를 떼어 

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. 

아연을 녹일 정도의 강한 위산

을 분비하는 위장, 위벽을 보호

하는 점막 방어장치  

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은 아연을 

녹일 정도의 강한 산성입니다. 만일 

사람의 위에 이 위산만 분비된다면 

위벽은 금세 상하고 말 것입니다. 

그런데 위에는 점액층에 의한 점막 

방어장치가 있고 알칼리성 분비물

이 분비되어 위산을 중화시킴으로 

위벽이 녹는 것을 막아 줍니다. 

그럼에도 위벽의 세포는 계속 

새로운 세포로 대치되어 3일마다 

위벽 전체가 새롭게 바뀌지요. 위

산은 바이오리듬에 의해 일정한 

시간(대개 아침, 점심, 저녁)에 분

비됩니다. 이때 식사를 하지 않으

면 배가 고픈 것을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위벽이 상하고 

있다는 신호입니다. 

1시간에 900번 깜박거리는 눈꺼풀 

3, 4시간마다 교대하는 콧구멍   

사람이 눈꺼풀을 한 번 깜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

분의 1초라고 합니다. 1분에 평균 15번, 한 시간에 900번 

깜빡거리지요. 눈 깜빡임은 눈을 보호하고 각막을 매끄

럽게 합니다. 눈에 먼지가 들어가려고 하면 눈꺼풀이 재

빨리 내려와서 눈동자를 보호하지요. 두 개의 콧구멍은 

동시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3, 4시간마다 교대합니

다.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한쪽은 쉬

는 것이지요. 이 외에도 혀에는 맛을 알아내는 미세포

가 약 9천 개 이상이 있습니다. 

귀에는 소리의 진동을 받아들이

는 기관인 고막(귀청)이 있는데 이 

고막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납니

다. 그래서 작은 곤충이나 벌레가 

귓속으로 들어가도 이 냄새 까닭

에 귓속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. 

수많은 인체의 신비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. 이것

만 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. 우리가 

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

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(신명기 32:10). 

예를 들어 대형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매우 급박하고 위

험한 순간에도 천사를 통해서 재빠르게 역사하시지요. 얼마

나 신속하게 역사해 지키시는지 체험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

것입니다. 

그래서 삶의 지혜가 기록된 잠언 7장 1~2절에는 “내 아들

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

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” 권면하십니다. 세상

의 죄악이 틈타지 않도록 재빠르게 마음의 눈꺼풀을 닫는 지

혜로운 성도가 되어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시

기 바랍니다. 

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
하나님의 법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는 믿음의 자녀   


